
[별표 2] 

구조본부 비상가동 운영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단계 운영기준

대
비
단
계

 - 태풍･지진해일 등 관련 기상정보가 생산되어 자연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 - 종합상황실의 사고대응에 단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각급 조정관이 판단

하는 경우
 - 해양재난으로 인해 하급 구조본부가 대응 1단계 이상 비상가동 하고 있어 

상급 구조본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
 - 그 밖에 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대
응
1
단
계

 -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장기간 수색구조가 예상되거나 종합상황실 인력으로는 
대응이 곤란한 사고로 다음 각 호의 경우 

    1. 대규모 인명구조활동이 필요하거나 다수 실종자 발생
    2. 민간 항공기 추락(추정)
 - 태풍, 지진해일 관련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
 - 그 밖에 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대
응
2
단
계

 - 사고의 규모 및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대형 해양재난으로 인해 대응 1
단계로는 대응이 곤란한 경우

 - 민･관･군 세력의 조직적 동원, 현장기능 보급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
 - 태풍, 지진해일 관련 주의보가 발령되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
 - 그 밖에 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대
응
3
단
계

 - 대응 2단계의 조건에서 확대 대응이 필요하거나 수습, 복구활동이 요구되는 
대규모 해양오염사고, 대규모 유･도선 사고의 경우

 -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거나 재난의 규모가 대응 2단계로는 대응이 
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 - 태풍, 지진해일 관련 경보가 발령되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매우 현저한 경우
 - 그 밖에 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

구조본부 비상단계 설정 시 고려사항

 - 다중이용선박이나 항공기 사고의 경우 사고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위 운영기준과 
관계없이 비상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.

 - 중앙 및 광역구조본부장은 비상단계와 관계없이 지역구조본부의 대응활동 지원을 위한 
‘긴급대응지원팀’을 편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. 이 때 ‘긴급대응지원팀’의 구성은 수색
구조, 홍보, 방제, 정보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한다.

 - 해양오염 등 방제 상황과 연계된 해양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방제대책본부를 가동하지 
않는 경우 각 반에 해양오염방제 기능의 인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고, 이 때 
추가하는 인원은 해양오염방제국장(지방청 및 해경서는 해양오염방제과장)이 지정한다.

 - 수색구조 상황은 종료되고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수습‧복구 상황만 남은 경우, 비상
단계를 유지하되 조정관을 해양오염방제국장(지방청 및 해경서는 해양오염방제과장)
으로 교체하여 구조본부 비상가동을 일정기간 계속할 수 있다. 단, 방제상황이 장
기화될 경우 평상단계로 전환하고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수습‧복구는 관련 부서에서 
주도한다.

 - 방제대책본부 또는 수사본부를 별도 가동할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구조본부 비상
단계 및 단계별 조직체계를 조정할 수 있다.

 - 구조본부 비상가동 기간 중 수사본부 설치 운영 시 유관기관에 파견되는 연락반은 
정보관이 별도 선발한다

 - 중앙 또는 광역구조본부에서 사고대응을 지휘하는 경우, 지휘구조본부장은 지역구조
본부장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조정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
